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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이삭

몇 해 전, 친구와 여름휴가로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

니다. 모처럼 여행도 갔으니 기분도 낼 겸 좋은 레스토랑에

서 비싼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

어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일곱 살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

가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장미꽃 한 아름을 안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길거리에

서 여행객들에게 그 장미꽃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늦

은 시간까지 그 길 위에서 장미꽃을 파는 아이가 안쓰럽기

도 하고 해서 선뜻 아이에게 다가가 ‘이 장미꽃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야

기하였고, 저는 왠지 바가지를 쓰는 기분이 들어 절반 가격

으로 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절

반의 가격에 꽃을 주었습니다. 아직 팔 꽃이 남았는지 자리

를 뜨지 못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저는 좋은 일도 하고, 예

쁜 꽃도 샀다는 기쁜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

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너 정말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

니 더욱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할 무렵,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

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

니다. 비싼 음식에는 기꺼이 많은 돈을 냈으면서 길 위의 아

이에게는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아 오천 원을 깎았던 저 자

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꽃을 사 주

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겼는데, 그 마음 안에도 이미 이기심

과 계산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장 소중

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

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

라.”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

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이웃에게 주라

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을 이웃

과 나누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마태오복음서 6장 2절에

서는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

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

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일 것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이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남은 꽃을 몽땅 산 후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는 남은 꽃을 팔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떠난 듯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주

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은 정말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

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떠올려봅니다.    

장미꽃을 팔던 아이

교리상식
영성체를 통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의 근거는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놓는다. 영성체로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

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성체성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조심할 것은 ‘고해성사 안 하고 성체만 열심히 모셔도 되겠네’라는 유혹이며,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해성사로 해소해야 합니다.

영성체가 소죄를 없앤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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